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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좀rm신 l 
그리스도께톨rm카라l 

r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L뿜 18:8) 0-μ|던 을쯤처럼 성도들의 믿음은 점점 흔을 잃어가고 있고 복 、
음의 본질도 많이 퇴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보화보다 더 값집니다 또한， 이 서|상 어떤 기적보다도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이 세 

상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참 행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불평하고 낙망하는 이유는 지식， 돈， 명예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내 요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LI까?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반드시 ~Lf야 호ι|다 

년상반기 l 

교육훈련원개강l 

따라서 금번에 개강되는 2005년 상반기 교육훈련원에 모든 성도들은 주목해야 홉tLI다. 이전의 주간 성경공부는 새롭게 신설된 수요 

성경공부의 전신입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수요일에만 공부하며， 오후와 저덕 시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경 속에 나 

타난 예수 그리스도’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설합니다 학점제로 운영되는 수요 성경공부는 제직이 거쳐야 할 필수 코스임을 명심해야 합 

니다. 

교사 친앙대원 양성부는 각각 교사와 찬양태원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할 훈련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과 실 

제로 봉사하는데 팔요한 내용들을 철저히 배우게 됩니다. 충현전도대원 훈련을 통해서는 영흔 사랑에 기초한 전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71회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을씀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말씀 

k으로 돌아오래” 해냄꺼써 간절히 확해|는 음성을 들의고 지금 곧 교육국으로 써 신청서를 작성챔시오 

수요성경공부(신설) 
교육기간 :3월 16일 - 5월 18윌 (1 0주간) 

강의시간: 

· 오후반3:00-4:30 

흔κb되i뭔 00'"엉부 
교육기간 : 3월 13일 - 5월 29윌 (1 2주간) 

장소 : 저11 교육관 304호 

강의시간 : 매 주일 오후 3:00 - 4:30 

모세 오정에 나타난여|수 그리스도(름영의 목AU 저11 교육관307호 

역사서에 나타난에수 그리스도(~~펙 목새 제1교육관407호 종면전도대원훈련 
· 저닉만&뻐 -9:30 

복을서에 나타난예수 그리스도(조규호 목A t) 저 11 교육관 307호 

교육기간 :3월 16일 - 5월 2일 (8추간) 

장소:베다니훌 

교사%냉부 
교육기간 : 3월 13윌 - 5월 22일 (11 주간) 

장소 : 베다니훌 

강의시간 : 매 주윌 오후 3:00 - 4:30 

아직늦지않았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이십니대요 1:1). 따라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 

경을 통해 만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 
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할 때 

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필요할 때 자신이 원하는 말씀만을 찾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덮어 벼리고， 어떤 종교 행위에만 열중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기형적인 신 

앙의 모습입니다.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모든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하며， 
그분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당장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벌써 올해도 2월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말씀을 외면한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매주 발행되는 〈충현성경통신강좌〉 
를통해서 성경 일독을 시작하십시오. 성경 일독은필수이며 2독이상은하셔야합니다. 

또한， (충현의 만나〉를통해서 매일 말씀을새기십시오. 말씀을 적당히 제쳐두고 신앙생 
활하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진실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는 참 성도(행17:11)가 되 
길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선교열기! 선교훈련(CMTC)!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자 

선교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마음은 어 
떤 것입니깨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 안타까워하며， 슬퍼 탄식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마 9:36, 녹 19:41)이었고，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대롬 9:2,3). 그리스도 
의 심장 박동이 멈추었을 때 두 눈에 눈물이 마르며 외식적인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계속되고 있는 선교의 열기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가 멈춰지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훈련받으며 복음을 전합시다. 

*다음 주일β월 6및 제짜 CMTC 훈련이 gl습니다 

강의시간 : 매 수요윌 오후 1:30 

(*교육푼런윈 약상모즙l 스l장서가교육국에 비^l도l어g’급니다l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2월 9일 "' 3월 26일 

지난 주에 있었던 2005년 제1차 청지기 훈련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기다 우리의 ， 

기와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청지기 훈련은 충현교회 단일집회로는 최고로 
많은 성도들이 침여하여 본당은 물론 갈릴리흘 베다니홀까지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보다 이제 우리가 기도의 사람’ 이 되어야함을 깨달았다는 것이 더 소중한 일입니다. 
성도는 기도의 사람’ 입니다. 성도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말은 끼도를 히는 사람 이라 

는 돗이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이란 세상의 힘으로 존재하지 않고， 육신의 것으로 자신 
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기도의 사람인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나의 나 됨도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지 내가 되과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대고전 15:10). 성도는 기도의 사람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번 시순절 기간에 계속되고 있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의 믿 
음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주력 교구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에 관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3월에도 부활을 소망하며 새벽을 깨우는 기 
도의 사람이 더욱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력교구표 

일시 교구 일시 교구 

2월 28일(월) 4, 7, 10교구 3월 10일(목) 2, 11 , 1 6교구 

3월 1 일(화) 5 ， 8 ， 15교구 3월 11 일(금) 9, 12, 17교구 
3월 2일(수) 2_ 11. 16교구 3월 14일(월) 3, 6, 1 3교구 

3월 3일(목) 9, 12, 17교구 3월 15일(화) 1. 14_ 18교구 

3월 4일(금) 3. 6. 1 3교구 3월 1 6일(수) 4, 7, 10교구 
3월 7일(월) 1, 14, 1 8교구 3월 17일(목) 5 ， 8 ， 15교구 

3월 8일(화) 4_ 7_ 10교구 3월 18일(금) 2, 11 , 1 6교구 

3월 9일(수) 5, 8, 15교구 

*오블낀멜 찬g뼈|배 시 2005년 저n차 학습서|려|식이 %윌-1대유O써|려|식은 오후 3시 갈랄리흘:). 

*2005년 저~~ 성찬식 : 다음 주알3월 6앨 뱀에서 5부 예배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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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ermo때r Next Su빼 

TABLE OF THE LORD 
#You cannot drink the CUp ofthe Lord and the CUp of demons; 

you cannot partake OJ‘ the table ofthe Lord and the table of demons. ’ 

(1 Corinthians 10:21) 

|「t i녕s a허l떠a하rm빼1 
Table, while paying close attention to lunch or dinner invitations 

with others. They will spend extra time preparing themselves to 

sit down with important public figures , like the president of 

some company or country, but not with the Lord Jesus Christ. 

Celebrating at the Lord ’s Table is the most important and serious 

event of all time. Please do not take it for granted, like the 

Corinthians in today’s Bible verse. Paul talked to them about the 

table of the Lord and the table of demons, which means they did 

not understand the difference. Their hearts were misdirected 

not focused on the significance of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 

Before Pa비 spoke the words in 1 Corinthians 10:21 , the 

apostles used the phrase “ the breaking of bread" to refer to the 

Lord’s Table . Acts 2:42 shows that after Pentecost, when Peter 

and the rest of the apostles shared the gospel message with 

thousands of people, about three thousand of them got baptized, 

and continually devoted themselves “ to the apostles ’ teaching 

and to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 Luke 

24:35 also shows the Emmaus disciples using this expression, 

“ They began to relate their experiences on the road and how He 

was recognized by them in the breaking of the bread". At this 

time, believers used the expression “ the breaking of bread" , 

instead of the Lord’s Table. Paul , for the very first time, used the 

phrase “ table of the Lord" in today’s Bible verse in place of “ the 

breaking of bread." 

He wanted to emphasize the deep historical, theological, and 

eschatological meaning of this holy celebration , so that 

Christians could understand its importance, and partake properly. 

Whenever “ the breaking of bread" or the partaking of “ the table 

of the Lord" occurs, there is always a vertical relationship with 

God and a horizontal fellowship with others. Jesus instituted this 

special time of ce lebration at His last supper with His disciples. 

He explained to them that the bread and cup at this meal 

represented His body and blood, and He asked them to eat the 

bread and drink from the cup in remembrance of Him(see 1 Cor. 

11 :24&25). He wanted them to experience together the 

tremendous blessings of His love through the cross. 

Jesus started something new, based upon something old . His 

last meal was during Passover. This special time of celebration 

began in the Old Testament when Israel received the good news 

that death would pass over them if they sacrificed a lamb and 

pasted its blood upon their doorposts. The blood of the lamb 

saved them from punishment, which was representative of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They became a new nation, with 

freedom and many new things, just like Christians become new 

creatures. free from sin and filled with new life. 

The early church consummated the breaking of bread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Acts . 20 :7) , and their regular 

remembrance of Christ’s death and resurrection is a wonderf비 

example of the practice of faith . They understood that the bread 

and cup, which they ate and drank, represented Jesus' body and 

blood. They remembered His death and resurrection during this 

special meal because He asked them to. Everyone knows that 

human beings need blood in order to sustain life. Jesus died for 

our life! His body and blood give us eternal life! He said,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you eat the flesh of the Son of Man and 

drink His blood, you have no life in yourselves"(Jn. 6:53). He 

even explained, “ As the living Father sent Me, and 1 live because 

of the Father, so he who eats Me, he also will live because of 

Me"(Jn . 6:57) . The Lord Jesus gives spiritual fruit to all who 

believe in Him, and partake of His Table. 

The Bible tells us,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 ’s death until He comes" (1 Cor 

11 :26). Our Lord is returning. He is preparing our eternal homes 

We now celebrate His death and resurrection in faith , but one 

day soon, we will celebrate with Him in person, face to face . 

Revelation 19:9 says, "Blessed are those who are invited to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The “ table of the Lord" is an important expression that Paul 

used to help us understand the historical , theological , and 

eschatological meaning of this special celebration . The result is a 

beautiful relationship with God and each other. We need the 

Lord’s Supper. As this is the fourth Sunday of Lent, and we are 

thinking about the death of Jesus , let us .remember the 

foundation and meaning of the Lord 's Table . As a believer, 

prepare yourself to come now, eat, and drink at the table of the 

Lαd . Please do not disregard His invitation, or hold it with little 

respect. .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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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훌 주일 설교 

I c~.응주일셜교 l 

l추의만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예치 못하라라" (고전 10:21)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만찬을소홀히 대한다는 λ}실은 너무나 안타?낸 

일입니다. 그들은주의만찬을어떤점심약속이나저녁초대만도못하게여기 

고있습니다 만일회사사정이라든지 이름꽤나알려져 있는사람과만나는자 

리라도 되면 치장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주님을 어 

떻게대하고있습니까?어느때든지주의만찬을기념하는일은기장중요할뿐 

아니라더없이진지한태도로임해야합니다.혹시우리도주의만찬을으레치 

르는행사정도로생각하고 있지는않습니깨오늘본문말왜 나온고린도교 

인들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혐l게 보내는 편지에서 주의 상과 귀 

신의 샘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것을보면 고린도 교인들.0] 그째를 이해하 

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은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 

다. 그들의 초점은예수님의 죽음과부활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주의만찬의기원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서 비울이 ‘주의 만찬’이라는 말을 시용ψl 전까l 

λ}도들은 ‘떡을 떼다’라는표현을썼습니다. 오순절 다램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 후， 베드로와사도들은수천 명의 사람들앞에서 십7-}.가복음을담대 

히외쳤습니다. 그결과삼천명이넘는사람들.0]세례를받는놀라운역λ까일 

어났습니다 그 때의 모왜 대해서 성경은 ‘저희가사도의 가르침을받아서로 

교제하며 먹을 떼며 기도따를 전혀 힘쓰니라’(챙 2:4잉고 말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두 λ}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먹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녹 24:35). 이것 
을통해서 볼 때 초대교회 신지들은 ‘주의 만찬’이라는 말 대신 ‘떡을 떼다’라 

는표현을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우리가사용히는 ‘주의 만찬’이라는말을실 

제적으로쓰기 시작한시람은바로바울이었습니다. 

주의만찬의의미 

비울은 이 성스러운 의식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들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비울은 신자들이 ‘주의 만찬’의 중요성을올바로 이해하고 협당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그것이 지닌 역사적 신학적 종말론적인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했습니다. ‘떡을 떼는 얄’ 즉 ‘추의 만찬’에 죠써함으로써 우리는 놀라 

운은혜를맛빽1 됩니다. 곧주의 만걷F을통해 우리는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 

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회복되는 은혀}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특별한 

의식을 그의 제자들과의 口찌막 저념 식사 때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지들에게 지금 나누는 먹과 잔이 자신의 몽과 피임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 

고이떡을먹고이잔을마실때마다자신을기념하라고명령하셨습니다.왜냐 

하면 예수님은자신이 십7-}.기를짐으로써 나타나게 될 놀라운은혜들을제자들 

과함께 나누고싶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의미 

예수님은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의 만추띨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식사를하신 때는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유월절은구익에서 비롯되었 
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비름으로써 죽음의 재 

• 꾀성관옥샤 
%에 그들을 넘어가게 된 복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양의 피가 이스라 

엘 백성들을 재%에서 구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 

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새로운 국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유를 

얻음과동시에 모든 것이 새롭게 변했습니다. 마치 죄인이 회개하고 그리스도 

인.0 ] 되는순간， 완전히 새로운피조물이 되고 진정한7-}유와새 생명을 얻게 되 

는것과같습니다. 

신학적의미 

초대 교회는 ‘안식 후 첫 날’을 ‘떡을 떼는 날’로 정했습니대행 20:께. 초대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정기적으로 기념함으로써 믿음을 성장시 

키는데큰유익을얻었습니다.그들은자신들.0] 먹고口씨는이먹과잔.0] 바로 

예수님의살과피를의미하고있음을잘알고있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이특 

별한식시를통해 예수님의 죽음과부활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은다름아닌 예 

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시람이 생명을 유지해l 위해 피가 있어야 -o~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다쏟아내시고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피는우리에 

게 영원한생명을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말씀하십니다. ‘내가진실로진실 

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 

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않 6:53). 예수님은 덧환돼음과 캘l 설명하 

셨습니다. “셀f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아버지로 인하여 시는 것 

같이 나를 먹는그사람은나로 인히여 살리라’(요 6: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님은자신을 믿고주의 만찬에 함께 침여하는모든째l게 영의 양식을 허랜H 

주십니다. 

종말론적의미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 먹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끄:2히. 우리의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 

다. 현재주님은우리의 영원한처소를예비하고계십니다. 지금은우리가믿음 

으로그의죽음과부활을기념하지만 곧임할그날에는주님과함께 얼굴을맞 

대고 어린 양 잔치에 침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은 0] 기쁜 날 
을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지들이 복이 있도 

다’할렐루야! 

‘주의만찬’이라는말은바울이역시적 신학적 종말론적인의미를설명하기 

위해 썼던 중요한표현입니다. 이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또 성 

도들간의관계가회복되는은혜를누립니다.우리에게는주의만찬이필요합니 

다 시순절 기간의 네 번째 주일을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상 

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의 만찬’의 기원과의미를기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에 죠얘하여 먹고 마시기에 앞서 신자로서 자신이 참된 믿음 위에 서 있는 

지 살펴보십시오. 주님의 초대를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경외심 없이 

그저 하나의 의식으로주의 만찬에 침여해서는안됩니다. 오직 주의 만찬을통 

해서 주의 죽으심의 의미를기념하며 주의 죽으심을전하시길 바랍니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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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남 사량과 
이웃샤량 

김영 달(봉사위원장) 

하나님의 시링은 이웃을 0 1해-0 1고 용서하고 용닙면써| 하는 능력을 공급합니다 이 힘으로 우 

리는 이웃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낱에 }들이게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달됩니다 하나님을 시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래요일 5:3)고 말씀합니다 예 

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을 기쁘시게 해 드렸습니다 봉사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봉사가 되기를 원홉JLI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 

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맡겨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섬김의 사명을 길딛팅f기 원합 

니다 

하나님의밀씀요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요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대받전 

4:10-11).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은사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성도들이 봉사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며， 

봉궐 통뼈 우리의 신앙도 성쟁써|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 에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 

을 하는 것 같이 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루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려면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합 

니대엽 2:22). 성령님을 모셔 들여 성령 충~때 무슨 일이든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수단과 방법과 지혜로 하는 수고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대롬 8:6). 봉사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일 

들이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렁님의 인도히심에 따라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 

는 봉사가 될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맡겨주신 일들을 할 때에 자원하는 

심령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며 일한 후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는 선한 봉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사랑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뻐|서 충현교회 5대 목표 중 01웃 사링러119:1에의 실 

천을 우1-0뻐 봉사위원회에서는 쌀과 부식으로 매월 25에대에게 예수님의 λ람으로 구제하며 

특별히 어려운 형편에 처한 분들을 특별 구제하는 구제부와 교회에 출입하는 차량 전브뻐| 관한 

안전과 질서를 위한 차량 안내부와 불가흔렉적인 나라의 재난이나 재해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도우며 십자가의 사랑을 실전하는 재난 구호 봉사대와 시한부 말기 환자들을 십자가의 사랑과 

자원봉사를통해 그리스도를 전하자! 
새롭게 강화된 자원봉사부 

요즘 기도원에 가면 외선부 지체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물론 기도하기 위 

해서 기도원에 간 것이지만， 그들은 단순히 기도만 하고 내려오지 않는다 왜냐하 
면그들은기도원 주변 곳곳을다니면서 정리 및 청소하는 일을자원하여 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현재 우리 교회의 자원봉사가 더욱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전환되고 있다.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소리 소분 없이 개인별 또는 교구별로 자원봉사를 했다면， 이제는 새 
롭게 강화된 자원봉사부서의 능동적인 지도 아래 체계적인 자원봉사가 진행될 예 
정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기 위한 자원봉사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살 
펴보기로하자. 

목적및취지 
목 적 /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하는 마읍으로 물질의 십일조뿐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시간의 십일 
조를바쳐서 교회 모든시설물을주님의 톰과같이 사랑하여 자원하는마음과기쁨 
으로 봉사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써 예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길 
원한다. 
취 지 / 충현교회는 넓은 부지와 본당 외 4개 동의 건물과 지하 주차장 및 충현기도 

원， 충현동산을 관리함에 있어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우리가 드린 헌금 
으로주님의 붐된 성전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데는장기적으로한계가 있어 자원봉사 

를 통해 교회를 관리 유지하기로 한다. 

운영방안 
미화 봉사와 달란트 봉사로 구분한다. 
직분자는 자발적 의무 봉사를 한다. 미화 
봉사는 19구역으로 나누어 필요한 자원봉 
사자를 모집하여 실시한다. 달란트 봉사는 
〈주간충현〉 에 광고하여 별도 운영한다. 

은혀|로 섬기며 구원으로 초대하는 호스rq스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봉사는 세상의 봉사와 달리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들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봉사의 실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시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 

다 봉사의 외형적인 것이 아무리 거ε면H과고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을 사료념}는 신앙이 없다 

면 예수님의 시랑은 전달되지 않고 인ζ뻐| 대한 고미움만 전달됩니다 교회의 봉사는 일의 앙이 

나 규모에 초점이 있지 않고， 여|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신S뻐| 초점이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본받는 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좋아가야만 합니 

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신앙적인 삶이 없으면 봉사는 세상적인 봉사와 같이 특정한 때와 

시간과 장소에서 온정을 버푸는 활동일 뿐이지 예수님처럼 섬기는 봉사가 되지 못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뻐|서 섬기는 삶이 기초가 되는 봉사는 교회의 봉사만이 가지는 특성입니다 이런 의 

미에서 교회의 봉사는 신앙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 

는것입니다 

예수님과함께 

교회는 예수의 몸이요 지체이며 예수는 그 몸의 머리시라고 했습니대엽 2:20-22) 따라서 교 
회의 모든 직책은 예수님께 봉사하는 직책이요 교회 생활의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요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다 그리스도께 직결되어 있습 

니다 잘 되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것이며 잘못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게 됩 

니다 다시 밀팅맨， 봉사위원회의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요뻐서 맡은 바 직분에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혀| 없이는 아 

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일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향 

기 나는 그릇입니대고후 2:14). 

십자가의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에게 해」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백성 된 자들의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말씀 중에서 십자가만큼 우리를 격려해 주는 것은 없습니 

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은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을 대 

신 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좋은 것이니라(마 16:24). 봉사위원회의 모든 지체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인도하 
기 위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는 구 

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사단 마귀를 막아 주는 능력이 있고 영혼의 펑안흔버 | 있습니다 예수님 

이 지신 십자가가 아나면 어떤 영흔도 구하지 못하고 영생의 소망도 없습니다 신성한 십자가의 

길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극기의 길 이외에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 
8:12)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감화되어 그리스도의 생애를 본받기 

위하여 힘써 기도해야겠습니다 봉사위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층을 나타내는 귀한 그릇 

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봉사내용 
미화 봉사 / 본당 및 교회학교 예배실과 부속 시설물， 각 건물 내부 계단， 화장실 

청소， 각 건물 지하 주차장과 부속 시설물， 교회내 화단 및 교회 주변 청소， 충현동 
산， 충현기도원과 주변 공간들 

달란트 봉사 / 행정(자료정리 ， 전산입력， 사서 , 출판편집) , 전기， 기계， 음향， 영상， 
영선，조경，조리 

조직 

차장 

흥무(김큐석 질사u- 짙사외 외장(박성명 칩새 「 서기(박흉. 짙사) | 
련사외 외장(이순자 련사) 

1구원잉IA-잉!!l 2텅 
3팀 4멈 ， 5립 6됨 7띔 8됨 9됨 1띔 

。| 김 오 ?C그l 문 。| 김 김 노 
영 상 --A 

민 。‘~ 민 흉 。‘~ 태 
왼 호 도 훌 A--1l 광 흉 태 결 
Xtil Iti’ It:il 칩 It:il Xtjl xti, Itil Itil 
At At At At At At At At At 

11띔 12팀 13팀 14휩 IS팀 1떨 1 7'펌 18됨 19텀 l 20펌 
1c:1l 。| 강 김 고 ~ 。호l 강 。|

휠 명 힌 흉 û 톨- c-:「: 인 | 앙기수칩시 
& 영 팩 성 균 톨 윌 명 영 김민i 짙사 
It;il xti, Xt:il 칩 Xt;il 짙 Xt=il xt:i, xt:i, 
At At At At At At At At At 

(각 팀별로 담당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교구가 곧 팀입니다.) 

찌띤봉사는 충현교회 전 잉도의 일압니다 미화 봉시와 달란트 볼시 중 어느 것이나 좋습니다. 

지금 곧 사무국으로 기서 신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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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희는 천하믿뚝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얘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정휴하기 위하여 외국인 선교부 내에 있는 외국인 중얘서 
예수그리스도의 삽자-7f복음요로 주납을 만나 거읍냐고 하나납으로부터 선교의소명을 받은 믿음의사랍들을 

신학교의교육과교회의$북을흉하여현지인샤역자로세뭐냐가-JL자합나다. 많은 7'도를부탁드립니다. 

주삼R간을 으l자δfDf 
저는 구소련의 Z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 렸을 

때부터 학교를 다니는 동안 공산당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교도인 친척들은 저에게 알라 신을 믿으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 시절 저의 마음은 

항상 불안했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 

(현지인 선교사준비생) 는 이곳 회교도의 풍습에 따라 18세에 일찍 결혼을 하였습 
니다 저는 제 남편을 인생에서 유일한 의지할 수 있는 사 

람으로 생각했고 정말로 남편은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1991년 남편 직장의 전근으로 다른 도시로 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을 생각은 없 

었지만 그래도 호기심으로 그 도시에 있는 침례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서 복음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 때 복음에 대해서 깨달은 것은 아니었지만 교회 사람 

들이 좋아서 계속교회에 다녔고세례도받았습니다. 그리고그 때에 성경책도처음 

보았지만 저에게는 먼 옛날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2000년에 남편과 함께 한국에 오 
게 되었습니다. 2002년에 제가 일하던 공장의 사장님이 충현교회 집사셨고， 그 분의 

권유로 충현교회 외선부 예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해 외선부 겨울 수련회 때 저 

의 삶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때 갑자기 하나 

님의 사랑을 강하게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껏 제가 저질렀던 죄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해 회개하게 되었고， 그 동안 배웠던 성경 말씀과 복음이 정말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처는 형식적인 교회 생활에서 벗어나 복음 중심의 신 

앙생활을할수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전도사님과 자주 심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마음 속에는 
한 가지 소원이 생겨 났는데 그것은 80% 이상이 회교도인 우리 민족에게 제 마음 속 

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 

의 사랑이 제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의 친척 이 우리 가족을 버 

릴지라도 생의 마지막날까지 이 예수님의 놀라운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남편 역 

시 저를 적극 지원해 주며 같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저는 언어나 생활 

환경이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예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려고 합니다. 

이제 저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 

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전도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여 제 

가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성경 에 있는 내용을 소개할 것입 

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 

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롬 3:23, 6:23) 그들에게 말해 주고 싶습니다. 이 문 
제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믿고 타는 것처럼 ，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 

생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합니다. 저의 인생과 삶을 예수님께 맡긴 것처 

럼 말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원의 주님 

으로전하고싶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도 현%버l서 

71도의 불길 전도E/ 뿔길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는 아직까지 전도의 열매를 

맺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마다주님 앞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선교가기 전조카를전도해 교회에 데려왔습니 

다. 그러나 오늘은 삼촌 때문에 왔지만 다음엔 오 

지 않겠노라는 조카의 얘기를 듣고 전도에 대한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혼자서 교회 주변 전도 

를 해 보았지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웅이 많았습니다. 이후 충현전도대에 들어가 교 

육을 받으며 수요일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뒤 대원들과 함께 나가니 담대하게 
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역삼통 일대는 서울에서도 유명한 유홍가로 세상 쾌락과 

황금 만능주의로 타락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전도를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곳 
을 버리지 않으시고 충현교회를 통해 역삼동을 복음화시킬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 

다. 

특히 2005년에는 교회가 남녀전도회를 중심으로 교회 주변에 십자가 복음을 일년 
내내 전한다고 하니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요! 이제 이곳의 악한 사탄의 세 

력이 물러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도를 나가면 건물은 최신 

경비 장치로굳게 문이 닫혀 있어 접근하기가 어렵고， 원룸주택에는벨을눌러도반 
웅이 없습니다. 때론 타종교인들의 싸늘한 거부 반웅을 대하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 

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역삼통 일대를 복음화시키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 
리 충현전도대는 오직 영흔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성 령과 말씀에 의지하여 칼바람이 
부는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어 굳게 닫힌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이심을 전파합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언제나큰힘을주십니다. 
일흔이 넘으신 권사님과 전도를 나간 어느 수요일， 권사님의 열심에 우리 모두가 

더욱 힘을 얻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지가 한 장 남았을 때 어느 분께 

전할까 기도하던 중， 여고생을 만나 전도지를 건네자 옆에 계시던 권사님 이 그 학생 
을 붙잡고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전했습니다. 10분 정도 길 
에서 말씀을 듣던 여학생이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너무 기뻐서 그 학생 

의 손을 잡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주님 예비하신 귀한 영혼을 만나게 하 

시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 교회 영아부에서 모든제직에 이르기까지 역삼동교회 주변을다닐 때마다 

기도드리게 하시고， 여리고 성과 같은 이 지 역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적극적 

으로 전도에 동참하게 하소서. 주님， 교회에 기도의 불길이 ，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기도의 통역자， 전도의 통역자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 

게 하소서 .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 이 썩고부패한 역삼동을 태우시고 정결케 하셔서 

강팍하고완악한심령에 십자가의 복음이 심어져 열매 맺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역 

삼동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전도 현장으로 나갈 때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마다 이 

처럼기도합니다 
이선홍(집사.12교구) 

한 영훌훌 위한 증인틀!I 고밴 
은총을 입은 많은 단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금요집회 때에 고백했던 선교 보고 내용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요석 하Lf-닝메서 인도하셨숭니다. 

*하나닝깨l서 여l비하신 영혼응 만날 수 밍었습니다. 
’*하나닝 갑사합니다 

*디H엘 말씀과 1 I 도료 춘비하고 복응을 선했습니타. 

훌 연'XH ).1억 중El 전교팀 * 이먼 주에 줄말σ는 전교팀 
ll를훌-111렘l뭘훌톨 l--.. 흡-홉홉를 

2월 21 일(월)-3월 1 일(화) 13교구 3지역 최정남 3월 3일(목) - 3월 11 일(금) 직원2 이실호 

* 지난주에도ξ딴}전교팀 
--흩-l펜l홉렐 

*오직 십자가 복음을전할수 있도록 

쉬지을모기도합시다， 

/선교기덮i: 매주을l 오후 4:00 /갈릴라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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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방림교회에서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사역을통하 

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심과， 아이들을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저는 세족식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의 발을 씻겨 주면서 , 아이들 하나하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 땐 장난치고， 말 안 듣던 아이들도 이 때 만큼은 진지했습니 

다 눈물 흘리는 아이들도 있었고 기도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아이가 

예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을 듣고， 가르치는 저보다 

오히려 그 아이의 믿음이 더 크고 귀하다고 생각되어 부끄러웠습니다. 그 모습을 봤 

을 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품에 안아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 주셨구나.’ 라고 생 

각하니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저희들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준비 기간도 짧았고 많 

이 부족했지만 프로그램마다 하나님께서 도와 주셔서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프 

로그램이 진행될 때 아이들이 기쁘게 참여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대학부 집회 때， 방림교회 사역에 관한 광고를 들으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사 

역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방림교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 

음이 생겼고， 주님께서는 저를 그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준비 기간도 짧고 많이 

부족한 데다， 또 준비 기간 중에 중둥부 · 고둥부 수련회가 있어서 걱정이 되었습니 
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것들을 더욱 풍성히 채워 주셨습니다. 사역이 끝 

나고 지금은 아이들과 떨어져 있지만 그들을 항상 생각하며 교회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마다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보람(대학부) 

••••••••••••••••••••••••• 

믿음으로나아자는 

천국일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 

니" (마 4:19) .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첫 번째 목적은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 목 

적은 일꾼을 삼으시기 위함이다. 이번 유아부 성경학교를 통해 기도와 말씀으로 준 

비하면서 하나님의、일꾼으로쓰임받을우리 유아부아이들를생각하게 되었다. 

천국 일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일꾼들이 소개되 

어 있는데 단 한 명의 일꾼도 부르심이 없이 쓰임받는 자들이 없다. 모세는 호랩산에 

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충성스럽게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사무엘은 성 

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이처럼 우리 유아부 아이들도 한 어린이 한 어린 

이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 물론 그 방법과 쓰임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 
의 부르심에 있어 그 결론은 같기 때문이다. 

또한 천국일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야 말로 하나님께서 주 

신 가장 값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믿음， 기뻐하시는 믿음이야 말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일 것이다.4살， 5살 된 아이들의 믿음이 얼마 
나 하겠느냐고 하겠지만. 그 아이들의 믿음이야 말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 
음이다. 

이처럼 우리는 다 하늘나라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고 거기 

에 대한 믿음이 있다. 또한 그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작 

은지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 
고받아들여야한다. 

나는 이 아이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다. 나와 이 아이들 
이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하는 믿음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번 성경학교에서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21 ， 22일 있었던 성경학교가큰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황은정(유아부교사) 

성ït./l/ 훈련을 마치교 

깨어있어긴Æ하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혼자 계실 시간과 여유가 없으셨 

다. 바쁘신 중에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셨다. 인간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을 찾 

아서 예수님은 홀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셨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더라(녹22:44)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 

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22:42) 이것이 주님의 기도하시는모습이다. 

새로운 직장 환경에 적응하고 낯선 업무를 파악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청지기 

훈련 때 겨우겨우 시작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었다. 자신이 직접 기도의 본보기가 

되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목사님의 말씀을통해 나의 게으름을돌아보게 되었고， 

나 자신의 약한 기도의 심령을 알았고， 매일 매일 죄에 시달리 

며 쓰러지는 우리에게 얼마나 기5J} 필요한지를 알게 된 시간 

이었다 

마음과 행통을 이곳저곳 분산시켜 부산하게 살아갈 것이 아 
니라，하나님과의 호흡인 기도를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느 

끼며 ， 성령의 인도하심에순종하는자세가일상에서도아주많 
이 필요하다는것을깨닫는시간이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 26:41) 

김창일(새가족부) 

••••••••••••••••••••••••• 

주안에있는나에게 

딴곤섬있으랴! 

2월의 첫 조별 성경공부(GBS)가 참 평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평안이라는 말 

은 우리가 참으로 흔히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인사하면서 “평 

안하세요!" 라는 인사를 많이 하며 일상에서도 서로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를 나누 

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평안과 세상에서 말하는 안녕과는 엄밀히 그 의미 

가 다르며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만이 진정한 평안이며 안식임을 설교를 통해서 깨 
닫게 됩니다. 

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한 저에게 훈련소의 생활은 많이 낯설고 어렵고 힘 

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교회 안에서 많은 은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찬송가 455장은 근심 많은 저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을부르면서 비록지금은많이 힘들지만나혼자가아니라주님이 항상같 

이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 
안에 거하면서 평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군생활에 임해야 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 
고， 더 나아가이 찬송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찬송의 일부가아닌 제 삶의 훗대가 되 
어버렸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만이 진정한 평안이며 평화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즐거움과 평안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 
의 즐거움 속에서 얻는 안식과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 
만 그것은 공허한 껍데기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진짜이며， 주 안에서 
얻어지는 평안이 참 평안인 것입니다. 

저의 삶속에서 제가어디서 무엇을하든지 항상눈동자와같이 지켜 주시고보호 
하여 주시며 친구처럼 고민을들어 주시고슬픔을같이 슬퍼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 
의 처음과 끝을 같이하시고 우리가 죄를 범해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며 우리를 
항상 찾으시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얻는 평안에 항상 감사하면서 455장 찬송처 럼 내 
앞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항상 주님만 의지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신준성(청년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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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교회랑방 훨외션부 L국힘 
흥f께 잔리 안에까1 

인간이 쌓은 바벨탑으로 인해 냐뉘어진 언어는 열방에 복음을 선아는데 
큰 장벽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 높아만 보이는 벽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 

나님의 절묘안 계획 안에서 허물어지고 만다 처음에는 다른 목적으로 안 

국에 왔지만， 복음으로 변확되어 선구들을 선도하고 모국으로 돌아가 복음 

을 선알 일을 꿈꾸는 외선부 지처|들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늘은 

L국팀의 몇 분을 만냐 보았다 

L국팀에대애소개째주서l요. 

‘L국팀은 외선부에서 죄초로 만들어진 팀입니다 연재 교사 8명파 악생 

10~ 15영이 출석아고 있습니다 우리 교외에 울석아시는 분들 웅어|는 팡 

주와 의성부에서 추로 일아고 있습니다 요움 이식 문제 때문에 많은 신구 ‘ 
들이 교외에 냐오지 못하는 어려웅이 있지만 때때로 십방을 통배 복음을 선하 

는 사역을 아고 있습니다 " (CÇj광tl 교사j 

어떤 껑워로 예수님을 영징하섰습니까? 

L국으로 탄기선교를 가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은 ? 

’쩌는 많은 분들이 우리냐라에 복음을 선안다먼 우리나라 사람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압니다 " (란짙J 

l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것을 쉽케 버리지 않습니다 복음 

이 담긴 잭자냐 선도 ;1.1를 선아연 우고두고 읽어 봅니다. 우리나라 사 

람들은 운아치만 잘 변하지는 않습니다 . 안 번뿐 아니라 여려 번 잦 
아가는 것이 띨요밥니다，" (실확j 

싱도들에케 하고 잉은 말씀을 째 주서l요 

“;1.1신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처안 L국을 위애 기도를 부탁도립니 

다 종교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안 일인데 지신으로 많은 변와가 있습 
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처의 집은 이번 지신으로 띠해를 입었는데 교외에서 도움 

을 주셔서 감사압니다 교외를 통해 주섰지만 하냐님께서 도와추신 것을 알71에 아냐님께 감사드 

립니다 " (프러fJ J 

“지선 피해를 복구하는데 많이 도와 추셔서 감사밥니다 ，" (란짙l 

깨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안국에 왔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외로워아던 웅 신구 실와 

의 소개로 교외에 왔습니다 교외에 처음 왔을 때는 가끔 기도를 쨌습니다 그때는 아냐님을 초금 

믿었습니다 그러냐 지금은 짝실이 믿고 아집， 저녁으로 저와 부모님을 워애 기도밥니다 얼마 선 

지신 피해 때에는 가족들과 언략이 얀 됐지맏 아냐님께서 가족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여시 가죠드으 무사해고 저느 그 이으 계기로 아냐니으 더욱 미게 되어습니다." (프러딩 j ’ L - 22 디근 「

‘bH일 띠애 우 많은 변확가 있는 이 때에 복음을 선아는 것이 멸요압니다 " (CÇj광tl 교사/ 

변재 L국팀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구들에게 복음을 선아는 삶을 살고 있습니 
다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쉽게 변하지 않더라도 녀무 초급하케 결과를 바라지 말고 주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 니다 " ( 김지운 전도사/ 

‘저는 돈을 별어 집을 짓고 싶어 안국에 왔습니다. 원래 모국에서는 가톨릭 신자였는데 신구의 

소개로 교외에 오게 됐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몰랐는데 이곳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 

아게 되어고 주니께서 냐르 보사피시다느 커으 미케 되어습니다 " (라짙 l 
l 디 2----'L 1 LA2 

gf으로의계왼을 말씀째주세요 . 

‘아마도 면아게 실F갔다연 예수님을 못 만났을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만냐서 성말 기뽑니다 

앞으로 벚을 갚고 가족들과 예수님을 믿으며 살고 싱습니다 " (란짙 j 
‘b년 선에 교외에 왔습니다. 그때 저는 불교신자였고 아무 생각 없이 선구를 따라다녔습니다， 

부처가 사람이라는 말에 와가 냐서 교외에 냐오지 않은 석도 있지만 안 집사님의 도움으로 다시 교 

외에 나오게 되었고 어느 순간 자연스렵게 성경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언센가 예례미야서를 얽던 

웅 어디서든 냐를 도와 주신다는 말씀에 선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실와 ) 

‘팡주와 서울 근교에 있는 L국 인구들어|케 집중적으로 복음을 선알 계왼을 가지고 있습니다 ” 
r gl광tl 교사) 

‘내 안에는 갈급암이 있습니다. 신리를 추구합니다. 연재 냐에게는 가족도 집도 아무 것도 없지 

만 고국으로 돌아가연 가족들과 암께 그리스도의 신리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 (프려 fJ J 

실와 헝제는 연재 신악공부를 계원아고 있다고 들었읍니다 신악을 공부하기로 결심&f게 

된 동기와 이유는 무엇잉니까 ? 

‘진약을 통해 아냐님의 말씀과 뜻 ， 그리스도의 사랑파 십자가를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 복음을 선아고 싶습니다 " (실와/ 

‘정정을 읽던 중 저만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께담았습니다 제 가족들과 모국의 다른 
사람들도 영생을 얻어야 아기 때문에 복음을 선아기 위애 아냐님의 말씀을 공부아기로 결심었습니 

다 " (실와) 

지금 이들의 마음은 주닝으로 인해 뜨거임져 있다 이들의 눈에는 성공이 아닌 십자가가 새겨처 

있다 이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심 주님 그리고 이들을 통해 복음을 영섭발 영온을 생객f니 성말 

기보다. 

l 다음주일한송. 

284장 주 에쑤 ðH펀서 

이 곡은 메리 아태미시아 래드베리CM:arY Atemis어nn) l.athburγ， 

1841-1913)가 1877년에 작시한 찬송이며 작곡은 윌리엄 피스크 셔원 

0N뻐am FiskeSh뽀때1， 182&---1888)이 18771년에 찬송시로작곡했다. 

이 곡의 배경은주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많은무리들을 먹이신 성경 말 

씀이 그 비탕이 된다 작시자 메리는 쉬터구아호수 언덕에 서서 이리 밀 

리고 저리 밀리는 예수님 당시의 많은 무리들이 생명의 말씀을사모해서 

모여든것과마찬가지로말씀을사모하기 위해 호수가에 모인무리들에게 

해변에서 생명의 떡을 먹여 주신 것처럼 배부력l 해 달라는간구로 시를 

쓰게된것이다. 
1절은 여싸꺼μf 뱃새다 E團서 떡 Cf젓 JH와 물고기두 o/2L로 5천몽을 먹 

이섰던 짧을 쟁탐땐서 목U혼 λ씀이 시빨을 잦7때/ 을답흠봐 

같은무리어/게 영생의 Sf식을 풍족히 나냄f주윤l 갓을 간구핸 있다 

2절은 영생의 말씀이신우리들의주님꺼써목마르끄 갈급한 심렁인우리들어/ 

게 과거 을를l리 해번에서 하늘 g싹으로 그 주른을 면해 주스l 것처럼 

증답한슴l응을채유」주실 ζ털 mJ현1Cf. 

3질은 좌와사망의시슬이/ 얽매인 우리 심렁 가운데 죠l리의 말씀이신 예수께 

서 갖싸오Ai서 그 끓을 끊어주λ꼬 영원한 생명을 화복써 주λ/71 

를 ζL규하며 친g현1Cf. 

4증펀 성렁의 음까세를 통해서우리의 어두운 엉이 밸fXf，며 말웰11 대해서무 

지했던 우리가 진리를 바로 발견δf.1l 깨듣!Of 알토록 성렁의도우윤을 
ζfy하며 mJ한타 

이제 2005년 두 번째 성찬식이 다음주면 시행됩니다. 성찬은하나님의 
은혜를받는방편입니다， 20CfJ년 전갈릴리 해변의 많은무리들처럼 오늘 

우라도갈급한 심령으로주님의 은혜를받기 위해 주의 성찬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찬앙위원회) 

(편집실) 

몸된교화를뒤한믿음외손길 

요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 

덕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고상한 종교인이 되는 것에 더 관심을 두기 떼문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거나 기부를 할 때 자신의 이름 석 자를 남기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홍종란 집사(79세 ， 1교귀는 몽 된 

교회를 위해 귀한 일(2억원 상당의 자택을 사후기증 약속)을 했음에도 한사코 자신을 감추고자 했습니 

다. 예전에 비슷한 일을 하신 분들처럼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십자가의 은혜만을 감사했고， 

그 마음으로 드렸을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몸 된 교회를 위한 이와 같은 믿음의 손 

길이 곧 참 영원한 천국을 위한 길임을 .. . (마 6:20), 

*교회는 감사의 뜻으로 홍종란 집사 사후(死後) 모든 잠례일정과 출현동산 안치를 약속했다? 

새，가，족 을 환 영 합 니·다 

번호 성영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541 기홍도 19 외선부 박향랜1이 555 김경숙 7 에바다부 정순옥(1 ) 569 김정구 12 정년2부 박옳(14) 583 김영순 3 ~년2부 

542 이종열 19 외선부 박재임(1이 닮6 김정훈 3 정년1부 남징O~(1에 570 서미경 12 정년2부 박귀원14) 584 안홍성 17 에바다부 박규서(7) 

543 김동왼 9 ~번1부 김순재8) 557 최윤정 12 정년2부 우숙영(4) 571 김기동 8 ~번1부 박성명(11 ) 585 해리 19 외신부 이진숙(1이 

544 노순애 13 ~밴1부 전숙영(1이 558 심근선 19 정년1부 우숙영에 572 김정국 18 ~션11부 김정원(1 7) 586 이호선 19 대학부 김성희(5) 

545 황이만 7 ε번2부 배증랙14) 559 곽선영 19 대학부 김영애1 ) 573 박숙항 17 ε밴1부 남정숙(1 5) 587 김정혜 19 정년2부 송닝석껴) 

546 최석순 13 장년2부 최태옥(12) 560 박해동 3 ~번1부 이득해떠) 574, 징춘기 1 장년3부 이설희떠) 586 구본효 19 대학부 강쉰4) 

547 김윤이 19 고등부 이장쉬1) 561 최명순 3 ~번1부 이득해(3) 575 임은혜 1 ~번3부 이설회(3) 589 정땐 19 정년1부 강신쉰1) 

548 홍혜미 19 고등부 이칭쉬1 ) 562 김지은 19 정년1부 정명래(5) 576 김굉열 19 청년2부 백애쉰5) 590 김기예 19 중등2부 김민정(6) 

549 조현정 19 대학부 g뱅재1 4) 563 김디니 19 정년1부 신선길(4) 577 김은영 19 대학부 김영혜(5) 591 오유연 19 중등3부 김민정(6) 

550 김태은 19 정년1부 하두연(5) 584 원민수 1 청년2부 박성희(1) 578 변미영 1 ε션2부 안순옥(5) 592 박선우 19 중등2부 김민쥐3) 

551 이동욱 19 청년1부 장순옥(5) 565 김성훈 1 교역자 579 송선화 19 대학부 박영쉰1에 593 유현상 19 중등2부 

552 이은아 19 고등부 조연이(에 566 김형건 1 사모 580 장원숙 13 ~번1부 강옥희(1끼 594 박인경 19 중등3부 
553 이경은 19 시링부 박재빈미 567 권민호 19 청년1부 김복쉬10) 581 깅완철 6 ~번2부 이진해히 

554 김현미 7 에바다부 정순옥(1 ) 568 전효멘 19 청년1부 이철(13) 582 정경수 6 ε밴2부 이진해6) 

상k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양 



(i) 2005년 2월 27일 주낀흥헌 

모임 

1 팀징수련회 
일^I :3월 1일(화) 10:00-16:00 
E앙 , 제2교육관4층에1-4충) 

대싱:뼈년단기선교팀장 예정자 
및안수집사전원 

2 권사 1지회월례회 

일시 : 3월 2일(수) 수요1부 예배 후 
ε~ : 갈렬리훌 

3. 남녀전도부전도회장지구벌 
월례회 
일시 : 오늘 15:00 

~:1지구-제1교육관 501호 
2지구 제1교육관 507호 

3지구-제1교육관 702호 
4지구-제1교육관 601호 

열AlI 

김다수 씨 김무수 집사의 부친， 조 
경숙 성도의 시모， 16교구 평흰구 
역 / 20일 별세， 깅일 장례 

2 김인식 성도 김말금 은퇴집사의 남 
편， 김순덕 성도의 부친 ， 1교구 목양 
2구역 / 21일별세， 23일장혜 

3. 김도현 집사 최은회 집사의 남편， 1 
교구 충현2구역 /22일 별세 ， 24일 

장혜 
4. 박귀례 타교권사 김인수 집사의 모 

친， 전은실 집사의 시모， 13교구 화 

곡3구역 / 24일 별세 ， 26일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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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아들， 2교귀과 이혜경 앙 (이 
근모씨， 윤재숙씨의 딸， 19교구) / 
3월 1일(화) 11:00 갈릴리흘 

2. Duane K Schlottke 군 (Duane E 

SchJooke, 뼈매nJ SchJooke 의 아 
들， 11교구)과 박세은 양 (유경혜 집 
사의 딸 ， 11교구) / 3월 l일(화) 
12:30용사의 집 

3. 김현우 군 (김광식 씨 ， 정군자 씨의 
아들)과조상희 앙(조광수성도， 김 

순화 성도의 딸， 6교구) /3월 1일 
(화) 13:00갈릴라훌 

4 신갑수 군 (신정호 집사， 안효선 집 
사의 아들， 12교귀과문경미 앙 (문 
봉호씨，신수경 씨의 딸) / 3월 1일 
(화) 13:00 경남예식흘 실버홀 2충 
(2호선 홍대 입구역 1번 출구) 

5. 노혁 군 (남정옥 씨의 01을 19교귀 
과 이윤선 앙 (이인광 안수집사， 신 
영회 집사의 딸， 7교구) / 3월 1일 
(화) 15:00 갈렬리훌 

6. 권현배 군 (권오삼 씨， 임재은 씨의 
01들)과믿우경 앙 (박대근 집사，전 
금혜 성도의 딸， 7교구) / 3월 5일 

교피소석 

제826호 

(토)J2:00프레지던트 호텔 31충슈 

벨트홀 ~ 753-3131 
7 이상근군 (이만수집사，권경숙전 
도사의 이들， 밀알교회/19교귀과 
장보연 양(장재순 집사， 정혜숙 권 
사의 딸， 평강교회) / 3월 5일(토) 
13:00 한국 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 
강당 (J호신 종로5가역 2번 출구) 

8. 이준환군(이숭남 성도，문회 집사의 
아들， 2교구)과김진영 앙(김종한집 
사， 임명숙권사의딸，용인중앙감리 
교회) / 3월 5일(토)14:;0 팔래스호텔 

궁전흘 0호선 고속터미널역 5번 출 
구) 

9 장경준군(장수영 집사，차옥진집사 
의 Or들， 3교구파조은정 앙(김옥자 
씨의 딸) / 3월 5일(토) 16:;0 국방회 
관 1층태극훌 ~748-0707 

“한영혼훌 주님의 폼으로”파회 주변전도의 날1 
일시 ‘ 3월 9일(수) 오전 11:00 

대상 : 전 교인 (교구별 여전도회 중셈 

진행 : (j) 수요1부 예배 @교구별 영성훈련 

@ 여전도회 월례회 @교회주변 전도 실시 

·청년1부겨울수련회 

주제 : 묘옴으로 니아가는 전국일꾼 

일시 : 2월 짧일(웰 오후 7:30 ~ 3월 1일(화) 오후 400 

장소 : 충현기도원 (버스출발 : 28일 오후 7:30 본당 잎1 

-청년2부겨울수련회 

주제 : 믿음으로 LI아가는 천국일꾼 

일시 : 2월 갱일(월) 오후 7.00 ~ 3월 1일(화) 오후 430 
장소 : 제 2교육관 2층 집회실 

.2005년도상반기 수화교실 개강 

일자 : 3월 낀일(주일) ~ 7월 3일(주웰 

시간 오후 3.15 ~ 430 

장소 · 저n교육관 207.호 

3월 주일 및 수요예배 기도 담당 

기도원안내 

구분 시 간 장소 1 

오전 7:00 본 당 l 

II 오전 9:00 본당 

주 일예 배 
m 오전 11:00 본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찬앙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 :00 II 오후 7:00 본당 
금요집회 오후 7:0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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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주일예배 (장로) 찬양예배 수요예배 

II m IV V II 
6 최지윤 최무길 한송규 오진국 조종환 구재완 이춘희 전홍렬 

3 13 안종욱 김영달 김은호 배춘식 김영은 τ λTE심 4 이상옥 이승순 
20 남선우 안석현 김의철 이종석 엄필성 박승길 이금숙 자。수\!..오「 

27 신상수 김광남 김종구 노영한 이갑재 이부성 T 。Ti얻1τ/、 김영혜 

구 분 시 간 장 ~ι‘ 

영아부 
l 오전 9:00 

선교관 1충 II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2교육관 l충 

유년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퉁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퉁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퉁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경'F걷 %3 .!f-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퉁부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 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구 분 시 간 장 ~← 

청 년 2 부 오후12:00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릴 리 흘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 : 00(학생) 

교육관 207호 
오후 100(성인) 

탁아부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 110호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훌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벤 훌 

오전 11시에 드러는 주일 m 부 예배는 영어1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리링키어， 중국어， 몽콜어， 러시아어1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될니다‘ 
Simu~an없JS 때잉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쨌 andSign 벼r빙uage are availabkl at 뼈 티evenO’ cαkWαship 않n.ice. 

andSri 때때， Chinese， Mα19o1ian， Russ때 Hindi, and Inφ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0’ CI∞k Worship sen.ice 

이번 주 사순절 새벽기도회 담당 

28(월) I 1 (화 2(수 3(목 4(금 5(토 I 6(주일) 

설교자/기도자 | 김성관/이계인 | 안창덕/김재춘 ! 안창덕/한만혁 | 안창덕/이기옥 | 안창덕/강신천 | 여국근/김정 연 | 임현덕/조옥자 

예배담당 안내 (3/2- 3/6) 

양혈 충현 71도으l 창 
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성령의 도구로만 λ}용되게 하시며 말씀을 증 

거하실 때마다 십자가 복음만 전히는 통로가 
되게히소서 . 

[g) 2005년 하나님꺼1 쓰임받는 깨끗한그헛 되 

도록 충현의 모든 청지기와 성도혐l게 십자 
가의 은혜와능력을베풀어 주소서 

a αIITC훈련과전도훈련을통해서 복음을들고 
모든 A범들ò] 여까 그리표의 십À}7]를 더 

깊이 엠}7}며 은혜 뻔l서 자라l}게 하소서. 

떼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빠예수그리표앤l서 서로격려하고함 

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가게하소서 
딩 모든 새7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 
시고 십자가복음을확신하며 믿음 앤l서 자 

라게하쇼서 

딩 2월에 진행될 교회학교의 겨울계절학교를통 
해서 믿음으로 니ò}7}는 천국일문으로 변화 

시켜주소서. 

lZl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λ}랑의 실천으로 세 

워진 충현복지괜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 
게하h서 

·F훤톨걷외믿흩잭. 

날짜 여|배 ~↓ C 딩~~ 사 회 기 도 설 교 

3/2 수요 I 죄짐에 눌린 사람은 (호산나찬양대) 안창덕 김지현 복 있는 자 (시 32‘1-2) 김성관 목사 

3/2 수요II 나의 갈길 다가도록(실로암찬양대) 정성영 한기희 예루살렘에 올라 가는 길에 (막 10:32-41) 황진섭 목사 

3/4 금요집회 테너 유종훈/대학부 중창단 김준회 김성관목사 

3/6 주일 I 〈예배전찬앙〉 정충신 최지윤 주의 만찬 (고전 10:21) 양재웅 목사 

3/6 주일 II 주 예수해변서 외/바이올린장연희(할렐루야오케스트라) 고광환 최무길 주의 만찬 (고전 10:21) 정진호 목사 

3/6 주일 m 주 예수해변서 외/바이올린장연회(할렐루야오케스트라) 정현민 한송규 주의 만찬 (고전 10:21) 김성관 목사 

3/6 주일 W 저 높은곳을향하여 외/소프라노좌정아(뱅앨찬양대 솔로01스트) 여국근 오진국 주의 만찬 (고전 10:21) 나광영 목사 

3/6 주일 V 내 주는실야계시고외/소프라노조혜인(벤엘 찬엠 솔로이스트) 이창수 조종환 주의 만찬 (고전 10‘21) 안창덕 목사 

3/6 주일찬양 만도린 연주대/가브리엘 찬양대 안치원 구재완 돌아오는 자의 기쁨)녹 15:20-24) 김성관 목사 

예배및집회안내 

[ 섬 · 기 · 는 · 분 · 들 t 

· 시무장로 

• 우|임목사 김 성관 

김의철 김은호 노광헌 오진국 이병학 
2교구징 교구위원징 당회서기 예배위원징 법인운영위원 

엄펼성 이 훈 남선우 김영길 김종구 
의료선교부징 찬앙위원장 법인운영위원 소밍부징 충현기도원김 

최무길 이창호 차신득 김광남 이종석 
재정위원 기획위원 찌1교육위원징 건축위원징 기획위원징 

안종욱 임무천 이갑재 진홍용 전홍렬 
깅A예원 16.교구장 기획위원 행징위원장 선교위원징 

이정우 김단용 황영일 한송규 김영수 
g밴3부징 딩회부서기 교육9부징 진도훈련부징 X댄옹시부장 

김환기 원응철 이형수 안동현 황의만 
9교구징 1갱구장 전도위원징 새빡똥부장 예배위원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제3교육위원징 선교위원 O맨친S때징 E밴2부장 예배위원 

정태두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배춘식 
전도위원 김A써원징 써7탬육부징 112교육위원징 1 3.교구징 

김영달 이실호 최지윤 노영한 박철구 
봉A태원징 관리부장 10.교구징 1 5.교구징 전도위원 

정청길 신상수 폐숭 강철형 김영은 
얘배위원 14교구장 6교구짐 18.교구징 예배위원 

이달옥 장철환 김숭곤 함철주 윤석민 
재징위원 11교구징 맨|부정 i땀요때부장 힐영립띤잉왜정 

정선현 안석현 김연근 김창국 김중선 
기획위원 5교구징 71브리짧잉때g A엠부징 8교구징 

임창식 
잉D댐션앙대징 

· 부목사 

이종대 신 정교현위원민회 박 어뼈인기부 류병회 김영훈 
교구위원회 4교구 중등1부 

여국근 안대창학부덕 나 11광교구영 정 정진호 김용덕 
중등2부 년1부 3교구 

고광환 위건량 김익환 장7교구 훈 임현덕 
1교구 셰71족g빽부 13교구 17교구 

이6희교구식 최 교재종연철구 하 18종교구철 안 10치교구원 정 16충교구신 

양펀재집국웅 이 5교성구진 조 14.규교구호 최 12성교구규 이 소재년부영 

이경준 이창수 김준희 윤수일 황유진년부섭 
15교구 고등부 8교구 초등부 

정9성교구영 예 이배벼정원훈회 선 김교태위원석회 김 교재성연훈구 

· 여전도사 

정연희 신통자 윤3교인구숙 한영준 김연식 
1교구 4교구 12교구 

홍순애 이옥주 김6말교구자 안태순 김 2정교구 연 
10교구 5교구 1 8.교구 

조옥자 강덕필 최11문교구실 전은회 김영순 
7교구 14교구 16.교구 8교구 

김17정교구자 새 이7텍수앙경육부 김 15정교구희 이 19복교구순 류 9교진구희 

한13성교구임 임태주 
19.교구 

· 찬양감독 강임구 • 전임지휘자 서준성 
l 전임독잠자 김소연 

· 선교 사송요한 


